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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

추세츠주 세일럼에 위치한 피바디에섹스박

물관(Peabody Essex Museum, PEM)이

2025년 5월 17일 유길준 갤러리를 공식 개관

한다. 

유길준 갤러리는 200여 년에 걸친 한국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예술품을 선

보인다. 19세기 병풍과 전통 악기에서부터

현대 도자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시

가 마련되어 있다. 

정연두 작가의 특별전 ‘꿈을 짓다

(Building Dreams)’는 일상에 마주치는 이

웃과 낯선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의

꿈을 상상해보는 영상 및 사진 시리즈로 구

성되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

공한다.

개관을 기념해 PEM은 개막 주말 동안 다

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준비했다. 5월 17일에

는 한지 장인 이종국 작가

PEM,  유길준 갤러리 개관 기념
풍성한 한국프로그램 마련

▶▶2면으로 계속

정연두 작가 특별전, 한지 장인 이종국 작가의
한지 워크숍

보스톤시, 가족 또는 친구가 공동으로 다가구 주택 구입토록 지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

스톤 시가 가족이나 친구와 공동으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 소유하도록 돕는 새로운 시범

적 재정지원프로그램(FAP)을 시작했다.

이번에 시작된 '공동 구매 주택 프로그램'

은 보스톤 시 '주택 혁신 연구소(Housing In-

novation Lab)'를 통해 추진되며, 중산층 주

민들이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자

산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

원한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WBUR '모닝 에디

션'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트리플데커(3층

구조다가구 주택)를 투자자들만 구매해 임대

하거나 콘도로 전환해왔지만, 이제는 가족들

이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지원 자격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 ▶▶8면으로 계속

중산층 주민들을 위한 새 프로그램, 공동 다가구 주택 구입 

계약 및 클로징 비용 집값의 최대 5%까지 무이자 융자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시가 지역중위소득(AMI) 100%에서 135%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에게 공동 주택 소유를 위한 재정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대 5만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 다운페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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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고, 아쟁, 피리, 노래로 감상하는 한국 음악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는 오는 5월 4

일 일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생각하

는 전통: 한국의 궁중 음악과 민속

음악>이라는 제목의 연주를 뉴잉글

랜드 음악원(NEC)내의 브라운홀에

서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에는 김유나(아쟁),

장예윤(피리), 이채영(거문고)씨가

출연하여 평조회상-유초신지곡, 여

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염양

춘 피리 즉흥 연주, 경서도 민요 메들

리, 아쟁 산조, 남도 굿거리를 연주하

며,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

다.

김유나씨는 NEC에서 컨템포러

리 뮤지컬 아트 전공으로 석사학위

와 디플로마를 받았고, 현재는 버클

리 음대의 글로벌 재즈 인스티튜트

에서 두 번째 석사학위를 진행 중이

다. 현대적인 한국 음악 그룹인 <모

던가곡>을 설립했으며, 2003년 피터

로우 글로벌 뮤지션십 어워드와 2025

년 EM 동문회 상을 수상했다.

장예윤씨는 전통과 미래에 대한

비전 사이에서 간격을 메우는 역할

을 하는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재즈,

월드 뮤직, 영화 음악의 표현적 자유

를 결합하여 현대 음악에서 피리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다. 최

근 보스턴 국제 작곡 콩쿠르(BICC)

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채영 씨는 작곡가 및 연주자이

고 교육자이며 민족음악학자이다.

냉전 시대의 한국과 북한의 음악 역

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녀의 연구가 여러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석

사학위를,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채영 씨는 “이번 연주자들은

세대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서울 소

재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

람들이다. 같은 뿌리를 지닌 사람들

이 각자의 길을 걸어오다 보스턴에

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전통

음악을 함께 연주할 수 있게 되어 감

회가 깊다. 보스턴 한인들은 물론, 미

국인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관객과

도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연 정보>

Tradition Reimagined: Classical

and Folk Music of Korea

5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브라운홀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티켓:  www.kcsboston.org, 일반

$20 | 학생 무료 (사전 등록 필요)

bostonkorean@hotmail.com

PEM,  유길준 갤러리 개관 기념 풍성한
한국프로그램 마련 

가 한지의 역사와 예술성을 소개

하고, 관람객과 함께 직접 한지를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는 워크숍

이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정

연두 작가의 신작 영상 작품 공개

와 더불어 박물관 큐레이터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는

PEM 메인 아트리움에서 부채춤

과 소고춤을 포함한 한국 전통 무

용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8일에

는 보다 심화된 한지 예술 수업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

전통과 서양 음악을 결합한 4인조

그룹 ‘지화자’의 공연도 펼쳐

질 예정이다.

PEM은 5월 한 달 동안 매주 금

요일과 주말마다 한지 공예, 민화

그리기, 드림 씨어터 박스 제작 등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도 마련한

다. 특히 5월 15일 밤 9시에는 K-

pop 댄스파티가 심야 이벤트로

열려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

이 한국 문화를 보다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연두 작가의 전시 및 관련 프

로그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과 E. 로즈 앤 레오나 B. 카펜터

재단, 린치 재단 등의 후원으로 진

행된다.

보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티켓

정보는 PEM 공식 홈페이지

(pem.org/ev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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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보스톤서 개봉하는 한국영화 2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번 주말인 5월 2일 보스톤 노스엔

드의 AMC 코즈웨이(AMC Cause-

way 13) 에서는 2편의 한국영화가 개

봉한다. 

최근 개봉된 황병국(57) 감독의 <

야당>과 지난해 10월 개봉됐던 허진

호 감독의 <보통의 가족>이 보스톤

에서는 같은 날 개봉된다. 현재 야당

은 AMC 코즈웨이 웹사이트에서 티

켓이 구입가능하며, 보통의 가족은 5

월 1일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야당'은 마약판의 은어로 브로커

역할을 하는 마약사범을 가리킨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마약 범죄관련

정보를 제공한 후, 체포된 마약사범

과 감형 흥정하며 이익을 취한다. 

영화 ‘야당’(16일 개봉)은 지금

껏 한국 영화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

은 마약판의 야당을 소재로 만든 범

죄 스릴러다.

마약 누명을 쓴 이강수(강하늘)는

검사 구관희(유해진)의 눈에 띄어 그

의 수사를 돕는 야당이 된다. 구 검사

는 강수의 도움으로 검거 실적을 쌓

으며 승진 가도를 달리지만, 마약수

사대 형사 오상재(박해준)는 구 검사

와 강수의 콤비 플레이 때문에 번번

이 허탕을 친다.

그러던 중 출세에 눈이 먼 구 검사

는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대선 유력

후보 아들 조훈(류경수)의 유혹에 넘

어가 사건의 내막을 아는 강수와 상

재, 상재의 수사를 돕던 여배우 엄수

진(채원빈)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한

다. 가까스로 살아난 세 사람은 자신

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복

수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나의 결혼원정기’(2005), ‘특

수본’(2011) 이후 연출보다는 ‘부

당거래’, ‘내부자들’, ‘서울의

봄’ 등에서 배우로 더 익숙해진 황

병국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

았다.

허진호 감독의 ><보통의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게 없는 상

류층의 두 가정이 자녀 문제로 민낯

을 드러내는 과정을 서늘하게 그려

낸 심리 스릴러다.

'보통의 가족'은 변호사 재완(설경

구 분)과 그의 동생인 소아과 의사

재규(장동건), 그리고 재완의 아내

지수(수현)와 재규의 아내 연경(김

희애)의 이야기다.

고학력 전문직 형제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의사이지만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민낯을 드러낸다. 

영화의 전반부는 이들 넷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후반부는 자녀

문제에 직면한 이들의 갈등과 선택

을 그려낸다. 이야기의 구도가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이어가면서 지루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한국인이 선망하는 대표적인 직업

인 변호사와 의사 가정의 붕괴를 그

린 '보통의 가족'은 우리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라는 평도 있다. 북미 지

역 최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48회 토

론토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국제

영화제에 초청돼 작품성을 인정받았

다.

허 감독은 '8월의 크리스마스

'(1998), '봄날은 간다'(2001), '덕혜옹

주'(2016)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

비한 영화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연출가다.

<전체 기사 읽기>

<보통의 가족>, <야당> 탄탄한 스토리 흥미로운 전개 공통점
TD 노스 가든, AMC 코즈웨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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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회, 여름 피크닉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in

New England, KNANE)가6월 7

일 토요일 보스턴 찰스강 인근 크

리 스 찬  허 터 파 크 (Christian

Herter Park)에서 여름 피크닉 행

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뉴잉글랜드 지역

의 한인 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

여 가족과 함께 즐기며 친목을 다

지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피크닉은 임상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

대 교수,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간호사, 대학원생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가족 단위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협회 측은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9일까지

는  UMass Boston에 서

GKNF(Global Korean Nursing

Foundation)-USA 연례 학술대

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

별히 보스턴에서 열리는 이번 국

제학술대회를 통해 전 세계 한인

간호사들이 모여 간호 연구와 임

상 리더십에 대해 논의하며, 전문

성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가

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회는

“앞으로도 한인 간호사 여러분

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커뮤

니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모임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협

회 웹사이트(www.knane.org) 또

는  이 메 일

(koreannurses.org@gmail.com)

을 통해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2007년 설립된 뉴잉글랜드 한

인간호사회는 매사추세츠주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지역

내 한인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

과 상호 지원, 연결을 목적으로 활

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기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비롯해, 지역사

회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국내외 간호 단체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기

여하고 있다.

일시: 2025년 6월 7일(토) 오후

12시

장소:  보스턴 찰스강 인근

Christian Herter Park(1175 Sol-

diers Field Rd, Boston)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뉴호프 아카데미, 올해도 '서머
퀘스트' 여름학교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미국 내 서머캠프의 단점을 보완해 새

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서머 퀘스

트(Summer Quest)’ 여름학교가 지

난해에 이어 올해 8월에도 열린다. 보

스톤 뉴호프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이

번 프로그램은 8월 4일부터 21일까지,

1학년부터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

어와 수학, 심화학습, 토론, 그리고 한

국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여름학교의 가장 큰 강점은 메

사추세츠 지역 공립학교 현직 교사들

과 검증된 우수 강사진이 수업을 직접

진행한다는 점이다.

특히, 5~8학년 중학생들을 위한 디

베이트(Debate) 클래스는 대학 디베

이트 팀 디렉터가 직접 진행할 예정이

다. 이 수업은 리서치, 읽기, 쓰기, 말하

기, 듣기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까

지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실제

토론을 통해 표현력과 논리력을 키우

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매일 단체 놀이 활동(Group

Activities)이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에는 예배(Chapel)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베드포드에 위치한 보

스톤 성결교회(276 Old Billerica Rd,

Bedford, MA)에서 열리며, 바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

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대안

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보스톤 뉴

호프 아카데미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

향력을 끼치기 위해 교육을 실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된 오픈 하우

스(Open House)는 5월 17일(토) 오후

4시, 수업장소인 보스톤 성결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으며, 등록

은 공식 웹사이트 www.summer-

quest.com에서 가능하다.

한편, 보스톤 뉴호프 아카데미는 현

재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

(volunteers)도 모집 중이다. 자원봉사

신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문의:

bostonnewhopeacademy@gmail.com

전화: 617-304-0366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8월 4일부터 21일까지,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중학생 디베이트 수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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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매사추세츠주의 주택난이 심각

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새로운 지적

이 제기됐다. 보스톤 글로브는 새로

운 주택 보고서를 인용, 소득 제한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 '적정가격 주택'

이 수요에 비해 최소 44만 가구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보도했

다. 

지난 주 발표된 메트로폴리탄 지

역 계획위원회(Metropolitan Area

Planning Council)와 비영리단체 하

우징 내비게이터 매사추세츠

(Housing Navigator Massachu-

setts)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

면, 매사추세츠에는 현재 필요한 저

소득 임대가구 65만2천 가구 중 단

32%만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가격

주택만이 존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시 파트리지

게레로 데이터 서비스 국장은 "모든

소득 수준, 모든 가구 규모, 모든 지

역에 걸쳐 수천, 수만 채의 적정가격

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그는 "숫자의 규모가 문제 해결

까지 얼마나 먼 길이 남아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 부족 문제는 주로 주내

가장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정가격 주택을 필요

로 하지만 접근하지 못하는 44만1천

가구 중 약 44%는 '극빈층'으로 분류

된다. 이들은 지역 중위소득(AMI)

의 30% 이하의 가구들로 보스턴 지

역 기준 4인 가족 연소득 약 4만8,950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가구들은 공공주택이나

섹션8 바우처(Section 8 Voucher)와

같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들 프로그램의 대기 기간은 10년 이

상에 달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과도한 임대료를 부담하거

나, 과밀한 주거 환경, 불법 또는 안

전하지 않은 주택, 심지어는 노숙 상

태에 내몰리고 있다.

중저 소득층, 즉 중위소득의

30~50%를 버는 가구의 상황도 어렵

다. 이들은 공공주택 혜택을 받기에

는 소득이 많고, 40B나 특별 정책으

로 공급되는 중간소득층용 주택을

얻기에는 소득이 부족해 사실상 사

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에 따르

면, 이 소득대 가구의 81%는 적정가

격 주택에 살지 못하고 있다.

하우징 내비게이터의 제롬 듀발

전무는 이를 "실종된 중간층(miss-

ing middle)"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

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프

로그램은 있지만, 그 중간 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은 빠져 있다"고 말했

다.

보고서는 또, 특히 1~2인 소형 가

구를 위한 주택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건축 비용이 적게 들며, 공급이

더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요소로 평가됐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지난 수십 년

간 충분한 저렴 주택이 공급되지 않

은 데 있다. 한편, 시장 가격 주택은

급등했고, 과거 자연스럽게 저렴했

던 3가구주택(triple-decker)들은 리

노베이션이나 분양 전환으로 임대

료가 대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더 많

은 주민들이 적정가격 주택이 필요

하지만,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듀발 전무는 "단순히 더 많은 주택

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택을,

어떤 사람들을 위해, 어떤 장소에 지

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하려면 각 가구의 소득이 지역 중

위소득(Area Median Income,

AMI)의 135% 이하이어야 한다.

이는 2인 가구 기준 약 17만6천 달

러, 1인 가구 기준 약 15만4천 달러

다. 동시에 지난 3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구매자

(first-time homebuyer)여야 하

며, 매입 가격의 최소 1.5%를 본

인 자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구입

한 주택을 본인의 주거지로 사용

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이 10만 달

러 이하(퇴직연금 제외)인 경우

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구조는?

참여 가구당 매입 가격의 최대

5%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아

계약 및 클로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소득이 AMI 135%에 해당

하는 경우 대출 한도는 3만5천 달

러이며, 소득이 AMI 100% 이하

인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

된다.

신청 방법은?

공동 구매 프로그램에 신청하

려면 다음 과정을 따라야 한다.

▲ 비영리단체CHAPA가 인증

한 ‘첫 주택구매자 교육 과정

(Homebuyer 101 & Homeowner

201)’을 수료해야 한다. ▲보스

톤 시청 보스톤홈센터(Boston

Home Center)에 연락해 공동 구

매 금융지원 프로그램(Co-Pur-

chasing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신청서를 요청해야 한

다. 전화는 617-635-4663, 이메일

은homecenter@boston.gov이다. 

신청자는 보스톤 시 내 위치한

2가구 또는 3가구 주택을 공동으

로 구매해야 하며, 공동 소유자 각

각이 별도의 빈 유닛을 사용해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공동 소유

계약서(co-ownership agree-

ment)도 필요하다.

프로그램 탄생 배경

보스톤 시 주택 혁신 연구소의

디 렉 터  페 이 지  루 사 (Paige

Roosa)는, 이번 아이디어는 중산

층 가구들이 현재의 높은 주택 가

격(2베드룸 콘도 중간 가격 약 79

만 달러)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브레인스토

밍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루사는 "투자자들과의 경쟁에서

중산층 구매자들에게 기회를 제

공하고자 다가구 주택 시장에 주

목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중산층을 위

한 프로그램이 그동안 거의 부재

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첫 시범 프

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

진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

행될 경우 다른 타운이 채택하거

나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정책으

로도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시, 가족 또는 친구가 공동으로
다가구 주택 구입토록 지원

매사추세츠, 저소득층 위한 주택 44만여 가구 부족

▶▶1면에 이어서

모든 지역, 모든 소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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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중)

종합  The Boston Korea2025년 5월 2일 금요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하버드대학은 국토부의 유학

생들의 징계 기록 및 불법행위에 관

련된 정보 제출 요구에 따라 30일 국

토부에 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다른 대학도 유학생 관련자

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대 메레디스 위틱 행정부

총장은 이메일을 통해 “하버드가

국토부(DHS)의 요구에 따라 법적

으로 의무화된 정보를 제공했다”

고 밝혔으나 요청 기록 전부를 제출

했는지 어떤 기록을 얼마나 공유했

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

다. 

국토부는 하버드에 보낸 공문에

서 유학생들의 시위참여 및 징계 기

록 등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하버드

대학의 국제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었으

며 4월 30일이 그 마감일이었다. 

4월 16일 공문에서 국토부는 학생

비자를 소유한 유학생들의 동료학

생들의 권리침해, 학교 수업 및 면

학환경 방해 사례와 시위참여 또는

타학생 위협으로 징계를 받는 내역

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었다. 

위닉 부총장은 “우리는 학생 및

교환방문프로그램(SEVP)에 참여

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관 및 보고

의무를 신중하게 이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하버드가 “유학생

들을 유치할 수 있는 비자스폰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결코 이 프

로그램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

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 

위닉 부총장은 “해외에서 유학

온 학생과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학

문적인 공부에만 집중해주길 권장

한다”고 밝혔다. 

부총장은 “현재 하버드는 이 시

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국토부의

시스템에서 하버드의 인증이 취소

된다면 이는 결코 하버드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가 해당 요청

을 수용치 말아달라는 학생들의 반

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제

약으로 인해 정보 제출 피할 수 없

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

다. 

하버드 학부 학생회와 하버드 학

부 유학생 학생회의 공동회장을 비

롯해 수많은 학생들은 국토부의 편

지를 받은 이례 하버드의 정보 공유

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했었다. 

그러나 하버드는 국토부의

SEVP 인증 취소가 발생할 수도 있

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을 고려했을

때 국토부가 원하는 자료의 전부가

아닌 법률적인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최소한도의 자료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학교 국제학생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 요구에

반대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침묵을

거부하고 행동에 나섰다. 보스톤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화요일

저녁 약 50명의 학생들이 케임브리

지 하버드 사이언스센터 플라자에

모여 집회를 열고, 국토안보부

(DHS)에 국제학생들의 시위 참여

내역과 징계 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강하게 반대하는 뜻을 밝혔

다.

이번 시위는 하버드가 국토안보

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

제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

린 것이다. 특히 비자 취소나 강제

추방 등 실질적인 보복 가능성 때

문에 많은 국제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꼈음에도 시위에 참여했다. 

웨일스 출신의 알프레드 윌리엄

슨(20세)과 스웨덴 출신의 레오 예

르덴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

리를 포기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발

언에 나섰다. 그들은 이번 시위 참

여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

으며, 친구들과 가족들 역시 우려

를 표했지만 침묵은 더 위험하다는

신념으로 행동에 나섰다.

자유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reedom)이란 이름의 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는 미 국기를

나눠주고,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은 헌법에 따라 정부를 비판할 자

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최

측은 “미국을 사랑하는 것과 비판

하는 것 사이에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진

정한 애국심은 헌법을 지키려는 행

동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코넬 윌리

엄 브룩스 교수는 유일한 비학생

연사로 참석해, 학생들의 용기 있

는 행동을 격려했다. 그는 이번 사

안을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분열과 위협’을 무기로 한 정치

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학생들이

연대해 맞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대인 학생이자 하버드 3

학년생인 마이아 호펜버그는 현장

에서 반유대주의의 실재를 인정하

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

미로 고등교육 기관과 표현의 자유

를 공격하는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유대

인 학생들을 명분 삼아 대학을 탄

압하고 국제학생들을 위협하는 것

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대인

을 보호하는 방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학생들을 신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민

주주의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버드 총학생회 공동회장인 케

일럽 톰슨과 압둘라 시알은 학교

측에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

구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순

간 하버드는 이미 패배한 것과 다

름없다고 경고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하버드 유학생들, 두려움에도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 내

하버드 국제 유학생들 정보 국토부에 제출,
내역은 공개 안해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정보 요구 앞두고 “학문의 자유 지켜야”

유학생 수용 가능한 인증 취소위협에 하버드 정보 공유 
학생 및 교환방문프로그램의 자료보관 및 보고의무 거부 불가 판단한 듯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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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AI 기반 방위기술 스타트업 앤

두릴 인더스트리(Anduril Indus-

tries)가 매사추세츠 월댐(Waltham,

MA)에 약 16만 2천 스퀘어피트의

대형 사무실을 임대하며 보스톤 지

역에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

이번 입주는 현재 렉싱턴과 퀸시에

서 운영 중인 사무공간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다.

앤두릴은 2017년 설립 이후 약 43

억 달러(약 5조 8천억 원) 이상의 투

자를 유치했으며, 공동 창업자는 오

큘러스 리프트(Oculus Rift)를 개발

한 팔머 럭키(Palmer Luckey)다. 회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

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앤두릴 대변인은 “월섬은 우수

한 인재 확보에 적합한 중심지이며,

해당 건물은 생산과 상업적 목적 모

두에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앤두릴이 입주하는 윈터

스트리트(1050 Winter St.) 소재 건

물은 원래 생명과학 연구시설로의

전환이 검토됐으나, 건물 소유주인

BXP는 최근 투자자들과의 대화에

서 "한 방위기술 회사"가 건물 전체

를 15년 장기 임대하고자 하여 계획

을 사무공간으로 되돌렸다고 밝혔

다. 이후 그 회사가 앤두릴로 확인됐

다. BXP는 올해 안에 해당 건물이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이번 계약은 특히 루트128 일대의

침체된 오피스 시장에서 밝은 소식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동산 조

사기관 뉴마크(Newmark)에 따르

면, 2025년 1분기 기준 해당 지역의

사무실 공실률은 22.2%로 사상 최고

치를 기록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앤두릴은

최근 보스톤에서 공격적인 인재 채

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우스 스테

이션에 다소 도발적인 광고 캠페인

을 전개하기도 했다. 현재 831건 이

상의 채용 공고가 게시 중이며, 오하

이오에는 4,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첨단 제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미 공군용 자율조종전

투기, 호주 해군용 자율조종 잠수정,

드론 요격 기술 등 수십 개의 하드웨

어 제품을 개발해왔지만, 핵심은 AI

기반 방위 플랫폼이다. 팔머 럭키는

최근 TED 강연에서 이 플랫폼이 “

수백만 개의 무기를 수백만 명의 목

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럭키는 “우리는 연간 수천억 달

러의 세금을 절감하는 동시에 수십

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

며 회사의 초기 투자 제안서를 인용

했다. 이어 “AI의 전쟁 활용에 따른

윤리적 고민은 매우 중요하지만, 미

국이 이 기술을 선도하지 않으면 권

위주의 정권이 주도할 것”이라며

기술 주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앤두릴은 최근 일론 머스크의 스

페이스X, 피터 틸이 공동 창업한 소

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Palantir)

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부를 공동 개발하는 입

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참고로 틸의 파운더스 펀드는 앤

두릴의 초기 투자자 중 하나다.

현재 앤두릴은 워싱턴 D.C. 및 북

버지니아 지역에도 약 70건의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있어, 향후 방위산

업 중심지인 수도권 지역으로의 확

장 가능성도 주목된다.

보스톤 지역에서는 기존 렉싱턴

과 퀸시에 이어, 로드아일랜드주 콴

셋 포인트(Quonset Point)에서도 생

산시설이 신축 중이며, 일부 직무는

올해 4분기에 그곳으로 이전될 예정

이다. 앤두릴은 AI 기반 전쟁 기술의

선두주자로 빠르게 존재감을 넓혀

가고 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에섹스

(Essex, MA)에 위치한 작은 의

류회사 굿웨어 컴페니(Good-

wear Company)는 지난 40년 넘

게 메이드인유에스에이(Made

in USA)를 고수하며 셔츠를 만

들어 왔다. 글로벌 제조업이 값싼

인건비를 찾아 아시아로 빠르게

이전한 시대에, 굿웨어는 고집스

럽게 미국산 면과 미국 내 공장에

서 제작된 제품만을 선보인다.

굿웨어의 기본 티셔츠 한 장은

56달러로, 중국 패스트패션 브랜

드인 쉬인(Shein)의 8배가 넘는

다.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경

쟁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굿웨어

는 한 가지 비밀 무기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바로 진짜 미국제

를 선호하는 일본 시장이다.

굿웨어의 연간 매출은 약 300만

달러, 직원은 4명에 불과한 소규

모이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

하고 있다. 리콰리는 자체 공장을

소유하지 않고 미국 내 소수의 살

아남은 봉제공장들과 유연하게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 비용도 효

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굿웨어

의 창립자 스티브 리쿼리는 “그

게 바로 우리의 기술”이라며 “

점점 줄어드는 공장들 중에서도

진짜를 알아보고 함께 일할 줄 아

는 게 굿웨어의 브랜드 가치”라

고 말했다.

굿웨어는 단순히 미국산이라

는 꼬리표뿐만 아니라,고품질과

내구성이라는 가치를 함께 전달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트렌

드는 달라졌다. 리서치 회사 '리

싱크 리테일’의 컨설턴트 디앤

캠벨은 “미국인들은 더 이상 제

값을 주고 옷을 사지 않는다. 저

렴한 옷을 계속 바꿔 입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Made in USA의 가치가 과거만

큼 영향력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

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웨어는

진짜를 알아보는 일본 고객 덕분

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본의 소비자와 유통업체들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닌, 정통성 있

는 미국 제조품을 선호한다. 리콰

리는 이것이야말로 굿웨어의 존

재 이유라고 말한다.

리쿼리 대표는 “미국은 아이

폰도 못만드는 나라”라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중심 제조업 부흥 전략에 회의적

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대규모로 의류를 생산하

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진짜 알아보는 일본 고객 덕에 살아남은 MA 셔츠 회사
굿웨어 컴페니

급성장하는 AI 방위기술 스타트업 앤두릴, 월댐에 대규모 사무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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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매사추세츠주 고소득자에 부과

된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가

부자들의 탈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초고액 자산가 수가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연구기관인 정책연

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와

주세수연합(State Revenue Al-

liance)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

르면, 총자산 5천만 달러 이상을 보

유한 매사추세츠 주민은 2022년 1,954

명에서 2024년 2,642명으로 35.2% 증

가했다. 이번 분석은 세계 부유층 정

보를 보유한 독점 데이터베이스인

웰스엑스(Wealth-X)를 활용해 진

행됐으며, 레이즈업매사추세츠

(Raise Up Massachusetts) 캠페인

이 이를 공개했다.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은 2022년 가

구 소득 100만 달러 초과분에 4%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백만장자

세를 승인했다. 이 세금은 기존 5%

소득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며, 첫 해

에만 24억 6천만 달러의 세수를 올렸

다. 이 수익은 교육과 교통 인프라 개

선에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연간 소득이 아닌 누적

자산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보고

서 작성자들은 초고액 자산가들 중

일부는 분명히 소득세 추가분을 납

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즈업매사추세츠 공동운영위

원이자 매사추세츠 유권자 테이블

(Massachusetts Voter Table) 사무

국장인 셰니크 로드리게스는 "이번

결과는 백만장자들이 세금 인상을

피해 떠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

는 추가 증거"라며 "그들은 여전히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며 더 많은 세

금을 내고 있고, 공정세금(Fair

Share)으로 조성된 재정 덕분에 강

화된 교통 및 교육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매사추세츠에서는 양당 모

두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 등 높은 생

활비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저렴한

다른 주로 이주하고 있다는 데는 의

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는 순수히 고액 자산가 수의 변화를

통해 백만장자세의 영향을 분석하

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자산 5천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초고

액 자산가는 매사추세츠 인구의

0.04%에 해당하며, 이들의 총자산은

5,004억 달러에 달한다.

2022년 기준 매사추세츠주에서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한 납세

자는 약 2만 7천 명이었다고 레이즈

업매사추세츠 측은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자산 순자산 기준

백만장자 수가 2022년 44만 1,610명에

서 2024년 61만 2,109명으로 38.6% 증

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자산은 1

조 6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로

37.3% 늘어났다.

주요 저자인 정책연구소 오마르

오캄포 연구원은 "연간 백만 달러 이

상의 소득자와 높은 순자산 보유자

들은 일반 대중에 비해 이주율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가족, 사업,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들을 고급 편

의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고정시키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

득세가 다소 인상됐다고 해서 대다

수 백만장자들이 다른 주로 이주하

는 일은 드물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소득 백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에 대한 세금 정책과 그 정치적 파급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진보단체 프로그레스매스(Pro-

gressive Mass)의 조나단 콘 정책국

장은 보스턴 글로브 기고문에서 "백

만장자세로 확보된 투자 덕분에 무

료 급식, 무상 버스,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정책이 시행돼 중산층 가구

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

다.

콘은 "매사추세츠를 떠나는 것은

약간 오른 세금을 감당 못한 초고소

득자가 아니라, 높은 생활비에 지친

젊은 노동자들"이라며 "집을 마련하

거나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찾고 싶

다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

했다. "우리가 자랑하는 높은 삶의

질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 멀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의 대표적인 배송 기

업 UPS(United Parcel Service)

가 전국적으로 약 2만 명의 직원

을 감축하고 70곳 이상의 시설을

폐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CBS 보스톤 보도에 따르면, 매

사추세츠 사우스보스톤에 위치

한 UPS의 서머 스트리트 물류시

설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시설은 오는 5월 23일 영구 폐쇄

되며, 약 62명의 파트타임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UPS는 미국 전역에서 약 44만

3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

며, 운전기사의 평균 연봉은 9만5

천 달러,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최

대 2만5천 달러의 학비 지원을 제

공하는 등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직원 복지정책을 자랑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6월 말까지

총 73곳의 자사 및 임대 시설이 폐

쇄될 예정이며, UPS는 여전히 추

가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시설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UPS는 이

번 감원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대

규모 인력 감축에 나선 첫 미국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UPS의 캐롤 토메CE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전 세계

는 지난 100년간 경험하지 못한

무역 충격에 직면해 있다”며, 변

화된 통상 환경에 맞서 회사 구조

를 재편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특히 아마존

배송 물량 감소와 직접 연관돼 있

다. 올해 1월 UPS는 아마존과 협

의를 통해 2026년 하반기까지 배

송 물량을 50% 이상 줄이기로 합

의했다고 밝혔다. UPS는 아마존

과 30년 가까이 협력 관계를 이어

오고 있지만, “아마존은 최대 고

객이지만 수익성이 가장 높은 고

객은 아니다” 라고 밝히며 비즈

니스 리스크 분산에 나선 것이다

.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아마존 제품의 주요 공급

처인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

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아마존의

주요 제품군 가격 상승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UPS의

결정은 이러한 관세 조치와도 무

관하지 않다.

UPS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2025년 약 35억 달러의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이번 발표는 UPS의 2025년 1분

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뤄졌으며

,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대

비 0.7% 감소한 215억 달러를 기

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7억 달러

로 3.3% 증가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UPS, 전미 2만 명 감원 발표… 보스톤 시설도 폐쇄

백만장자들의 탈주? 세금징수 후 고액 자산가 오히려 급증

<전체 기사 읽기>백만장자세의 역설, 세금부과 후 떠날 것이라는 예상 오히려 뒤집어 
매사추세츠 떠나는 층은 고액 자산가 아닌 젊은 노동자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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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톤 등 연방 이민법 집

행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ies)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포함해 3건의 행

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3개의 행정명령은 이

민 단속과 경찰 권한 강화, 트럭운전사 영어 필

수화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팸 본디 법무장관과 크

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피난처 도

시'로 간주되는 주 및 지방 자치단체 명단을 작

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

든 필요한 법적 조치와 집행 조치"를 취할 것

을 지시하고 있다. 행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석

방 예정 이민자를 구금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연방 이민 당국이 신속하게 체포하는 데 장애

가 된다고 비판해 왔다.

두 번째 명령은 ▲경찰관이 잘못된 행동으

로 기소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연

방 정부의 감시 명령(Consent Decree) 같은 기

존 규제를 검토 및 수정하며, ▲지역 경찰에 군

사 장비를 제공하고, ▲경찰 활동을 부당하게

막는 지역 관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

록 지시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날 "이번 명령은 미국 경찰에게 범죄자 추적

을 전면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 번째 행정명령은 직업 운전자의 영어 능

력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부는

영어를 읽고 말할 수 없는 운전자를 '운행 불가

(out-of-service)' 상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 능력은 전문 운

전자의 비협상적 안전 요건이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뉴욕주 로체스터 시

를 상대로 이민 단속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

기했고,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 판사를 이민

당국 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등 법적 압박도 강

화하고 있다. 로체스터 시 말릭 에번스 시장과

미겔 멜렌데즈 시의회 의장은 공동 성명을 통

해 "이번 소송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쇼

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판사는 '이민 단

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을 명령한 행정명령의 일부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통

해 2기 취임 100일 기념 주간 행사의 시작을 알

렸다. 백악관은 이번 주를 '이민 단속 성과'를

홍보하는 주간으로 삼고 있다. 이날 백악관 잔

디밭에는 범죄 혐의를 받은 불법신분 이민자

들의 머그샷 스타일 포스터가 줄지어 전시되

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피난처 도시들

을 겨냥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려 시도했으

며, 이번 2기 초반에는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

적인 언어로 민주당 지도자들과의 대립을 부

각시키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

장은 "민주당 주지사들과 시장들이 연방 법 집

행기관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밀

러는 이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체류 이민자

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인과 강간을 범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언어도 서슴지 않았

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우선순위, 특히 이민 단속 정책에 부합하지 않

는 주와 도시를 대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추

방 기록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

며, 이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피난

처 도시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

국(ICE)은 미등록 이민자들을 가정이나 직장

이 아닌 지역 교도소에서 체포하는 것을 선호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 경찰(county sher-

iff)과 같은 지역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서는 연방 당국과의 협

력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톰 호먼 국경

담당 특별보좌관은 지금까지 13만 9,000건의

추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

정부 마지막 해보다 다소 낮은 수치임을 인정

하면서도, "국경 월경이 급격히 감소해 추방할

사람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트럼프 행정부는 29일부터 14세 이상 불법

체류신분 이민자들에게 지문 제출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에 착

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대통령, 보스톤 등 피난처 도시 겨냥 3건의 행정명령 서명
이민 단속, 경찰권한 강화, 트럭 운전사 영어 가능해야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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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봄바람 타고 온 맛집 소식: 보스턴에 새롭게 문을 연 식당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

자= 봄기운이 완연한 4월, 보스턴 곳

곳에는 만개한 꽃들처럼 설레는 새

로운 맛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다양한

콘셉트와 개성을 담은 식당들이 시

포트, 사우스엔드, 뉴버리스트릿 등

도심 곳곳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익

숙한 재료에 색다른 해석을 더한 퓨

전 요리부터 정통의 맛을 담은 전문

식당까지, 올봄 주목할 만한 새로운

레스토랑들을 소개한다. 보스턴 메

거진, 보스턴 이터스에도 소개된 꼭

방문해 보아야하는 새로운 식당들

을 선별했다. 외식 계획을 세우고 있

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맛을 발견

할 절호의 기회다.

노원 식당 (Nowon)

뉴욕에서 주목받아 이스트 빌리

지와 부시윅 두 곳에 지점을 운영 중

인 한국-아메리칸 퓨전 가스트로펍

‘노원(Nowon)’이 보스턴 시포트

에 첫 매장을 열었다. 셰프 재이 리가

2019년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서 시

작한 이 레스토랑은, 한국과 뉴욕의

길거리 음식 문화를 창의적으로 융

합한 메뉴로 호평을 받아왔다.

힙한 분위기로 자유롭고, 한국 음

식의 영감을 받은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인다. 노원의 대표 인기 메뉴 중

하나인 ‘제너럴 리의 치킨’은 매

콤한 허니 고추장 글레이즈가 특징

으로 한국 해병대 장성이셨던 셰프

리의 할아버지를 기리는 의미도 담

고 있다. 이 외에도 치즈 다짐고기를

올린 퓨전 떡볶이, 한국의 인기 과자

인 허니버터칩에서 영감을 받은 허

니버터 감자볼 등 한국과 미국의 맛

이 조화를 이루는 메뉴들로 스토리

와 개성이 살아있다.  

음료 메뉴 또한 인상적이다. 흑임

자를 인퓨징한 에스프레소 마티니,

타이 바질과 피망을 우린 진베이스

칵테일, 다양한 맛의 소주를 즐길 수

있는 소주 샘플러 등 한식의 감성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담긴 칵테일이

눈길을 끈다. 

추천 메뉴

Legendary Cheeseburger (전설적

인 치즈버거): 두툼한 패티, 치즈, 스

페셜 소스의 조화. Nowon의 시그니

처 메뉴.

Spicy Korean Fried Chicken (매

콤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고소

하고 매콤한 소스에 피클과 딜 허브

로 상큼함까지 추가.

Pocha Style Snacks (포차식 안주

): 매콤한 튀김류, 프라이즈 등 가볍

게 술안주로 좋은 구성.

방문 팁

예약 강력 추천: 씨포트 지점은 오

픈 직후부터 인기가 많아서 주말 저

녁은 웨이팅 필수.

여럿이 나눠 먹기 좋은 스타일:

2~4명이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함께

즐기기에 좋다.

포차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저녁

시간대 방문: 음악과 조명이 분위기

를 더 살려준다.

칵테일도 꼭 시도해보기: 한국 술

이나 퓨전 칵테일도 잘 준비되어 있

다.

위치: 117 Seaport Blvd, Boston,

MA 02210

웹 사 이 트 :

https://www.nowonusa.com/

돈텔언티 (Don’t Tell Aunty)

버클리 음학대학 학생들을 중심

으로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며 핫플

레이스가 되고 있다. 보스턴 최초의

‘인디언 개스트로펍’을 표방하는

인도식 스파이시 펍 식당이며 세련

된 인테리어 속에서 전통적인 맛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인도요

리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매콤한 양념을 뿌린 프렌치프라

이와 함께 나오는 스파이스 스매시

버거, 칠리 오일에 찍어 먹는 버터 치

킨 크로켓, 양파-토마토 마살라 살

사를 얹은 ‘차트아 타츠(chaat’ar

tots)’ 등 인도풍 펍 요리도 다양하

게 즐길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여러

요리를 시켜 풍미를 살린 독특한 칵

테일 메뉴들과 나눠 먹기에 딱 좋은

곳이다. 

추천 메뉴

Pachadi Dip Trio (파차디 트리오

딥 + 난칩): 가볍게 시작하기 좋은

애피타이저.

Butter Chicke Croquettes (버터

치킨 크로켓): 독창적인 펍 스타일

인도 요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강추.

Chai Felicia Cocktail (차이 펠리

시아 칵테일): 커피와 차이의 풍미

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선

택.

방문 팁

여럿이 가서 여러 메뉴를 시켜 나

눠 먹는 것이 베스트. 2~4명이 적당

하다.

주말 저녁은 붐비기 때문에 예약

추천.

혼밥도 OK: 해피볼이나 카티롤

단품 메뉴도 잘 준비되어 있어 혼자

가도 부담 없다.

음식이 매콤할 수 있으니, 매운 정

도 조절을 요청이 가능하다.

위 치 : 1080 Boylston Street,

Boston, Massachusetts 02215

웹 사 이 트 :

https://donttellaunty.com/

더 펄 (The Pearl)

도체스터 지역에서 인기 있던 해

산물 레스토랑이 브라이튼의 보스

턴 랜딩 구역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차우더나 튀긴 생선 샌드위치를 캐

주얼하게 즐길 수 있으며, 해산물 타

워나 캐비어로 한 층 고급스러운 식

사도 가능하다. 

또한, 마가리타, 상그리아, 모히토

를 피처 단위로 주문해 여러 명이 함

께 즐길 수 있어 모임 장소로도 제격

이다. 따뜻한 해변의 분위기를 꿈꾸

게 하는 이곳은 랍스터 롤, 랍스터 비

스크, 그릴 통 랍스터, 랍스터 맥앤치

즈 등 다양한 랍스터 요리와 럭셔리

한 해산물 메뉴를 제공한다. 바닷가

감성을 그대로 옮긴 감성을 즐겨보

자. 

추천 메뉴

New England Clam Chowder (크

램 차우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크

램 차우더.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은

메뉴.

Fried Hake Sandwich (생선튀김

샌드위치): 바삭하게 튀긴 해이크(

대구류) 생선 샌드위치. 캐주얼한 식

사에 딱.

Seafood Tower: 다양한 해산물이

한 번에!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 추천

.

Lobster Mac ‘n’ Cheese: 고급

진 랍스터를 넣은 맥앤치즈. 진한 치

즈 맛과 해산물의 조화.

방문 팁

느긋하게 즐기기 좋은 장소:

Boston Landing 지점은 햇살 가득

한 분위기로 바닷가 기분을 낼 수 있

다.

여럿이 방문 추천: 해산물 타워나

피쳐 칵테일을 나눠먹으면 훨씬 즐

거움이 배가된다.

다양한 선택지: 간단한 식사부터

고급스러운 식사까지 모두 가능. 가

벼운 점심이나 특별한 저녁 모두

OK.

주소: 67 Guest St, Boston, MA

02135

웹사이트: thepearlsouthbay.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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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 경제 신문사에서 재태크 고수가

출동하는 투자 박람회를 5월 초에 연다. ‘

눈치 빠른 큰손들 이미 미국에서 유턴… 주

식고수 5인’은 ‘지금 한국 주식 사라’고

추천한다. 미국의 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

이 가득한 세계 금융 투자 환경에서 재테크

비법도 알려준다고 한다. 

신문에서 언급하는 주식 고수가 꼽은 ‘

올해 뜰 종목은?’ 같은 조언 대부분은 현

시점에 의한 투자 포트폴리오이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투자는 현시점이나 단기간을

대비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하

는 투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정 상태를 고려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한다. 투

자가 아이들 학자금을 위한 투자인지, 몇십

년 후 은퇴자금인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인

지, 등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달라지기 때

문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조언에서도 기

억해야 하는 점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세

계 주식시장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단

1.3%에 불과하다. 미국 주식시장은 58.4%

규모이다. 규모가 2%도 되지 않는 주식시

장에 투자하는 것은 그야말로 ‘몰빵’하

는 거와 비슷하며 그만큼 투자 위험성이 높

아진다. 이것은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에 강의 초청으로 최근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기록, 2년

연속 최고 수익률 달성, 적립금 1,200조 원

돌파’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보았다. 호

기심에 국민연금의 과거 수익률을 찾아보

니 2024년은 15.00% 그리고 2023년은 13.59%

였다. 은행 이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률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

국 S&P 500 수익률은 2024는 24.9%, 그리고

2023년은 26.51%이었다. 국민연금 수익률

이 무려 10% 그리고 12.92% 차이가 난다. 우

리가 생각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운영한 자금이 아닌가?

국민연금은 미국의 소셜 연금과 같은 은

퇴한 후 수입이 없는 국민에게 절대 필요한

돈이다. 그런데 적립금 1,200조 원의 수익률

10% 차이란 무려 120조 원이라는 엄청난 액

수이다. 

*참고로 1조 원이란 1,000,000,000,000원이

다.

미국 S&P 500 Index란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종목이다. 지난 10년(12월 2024)간의

연평균이 13.3%이다. 이것은 투자한 자금

이 3배 이상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 투자 전문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노후 준비로 주식 투자 절대 필요하지만.

투자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 주식 종

목이나 언제 사고, 파는지를 말하는 조언 등

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지만,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누구나 손쉽

게 ‘제대로 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주식 비법이나 투자 전략을 알려주겠다

는 사람도 많고. 주식 대박 종목을 꼽아주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도 많이 있다. 금

융업계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고 열심히

부추긴다. 주식 정보도 넘쳐난다. 그러나 주

위에 떠도는 주식 정보와 군중 심리에 의한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사실을

투자자는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는 투자하기 더욱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편안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기

대해 본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7)

주식 고수가 꼽은 투자 종목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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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수 김창완과 산울림은

잊지 않고 있다. 유튜브에서 그의

노래를 듣는다. 한국 기도 하고,

연속극에서도 연기를 보기도 한

다. 그는 여전히 왕성히 활동중이

며, 건재함을 과시하는 거다. 그래

서 김창완이 고맙다.

청년이던 김창완도 세월을 피

해갈 수는 없다. 요즈음 유튜브에

나오는 그의 얼굴엔 주름이 훌쩍

늘었다. 색바랜 티셔츠에 낡은 청

바지가 그나마 어색하지는 않다.

가수 김창완은  삼형제 그룹으

로 활동했다. 기타치고 드럼치며

노래했던 거다. 그럴적에 초창기

산울림 그룹의 노래는 동요처럼

들리는 곡들도 있적지 않았다. 개

구장이란 제목의 노래도 그중 하

나다. ‘우리 같이 놀아요 /뜀

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우리 같

이 불러요/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

러요.’

곡이 발표된 후 두어해 지난 후

다. 김창완도 세월이 흐르는 걸 실

감했던가. 이번엔 언젠가는 가겠

지라 했다. 

“갈테면 가라지 언젠가는 가

겠지 ( 갈테면 가라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김창완, 청춘 중에서)

이 곡은 ‘산울림 7집’에 실려

있다고 한다. 음악평론가의 변辯

이다. 당시 음반에 실렸던 노래들

을 평했는데, 청춘이나 가지마오

란 곡에 주목했다. 곡들은 록사운

드로 전환이라 했다. 당시 한국사

회 분위기와 개인적 감성을 절묘

하게 교차시켰다는 거다. 더욱 록

음악이 청년 문화의 내면을 표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고도 했다.  

원래 가사는 갈테면 가라지라

했다. 반항성 기운이 농후하기에,

심의에 걸렸다던가. 당연한듯 가

사는 언젠가는 가겠지로 바꿨다

고 한다. 내게 언젠가는 가겠지도

가사로는 그닥 불편하진 않다. 

나라고 젊은날의 연가戀歌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연가는

그닥 구슬픈건 아닐꺼라 우긴다.

경쾌하진 않았다만 어둡지도 않

았던 거다. 개구장이 티도 벗었을

적이고, 세월을 한탄하고 아쉬워

하지도 않았다. 

잡히지 않는게 시간이다. 잡을

수 없는 것도 세월이다. 이솝우화

가 떠오른다. 여우가 종내 먹을 수

없는 나무에 달린 과실을 보고 한

말을 기억한다. ‘과일은 썩었거

나, 익지 않았을테니 떫을 거야.’

차라리 여우의 생각이 지혜롭다. 

이젠 초짜 산할아버지가 되었

다. 하지만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를 입고 활보하고 싶진 않다. 오늘

은 산울림의 노래를 들어 볼꺼나.

이솝우화를 읽을까.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103:5)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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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존재 되어 가기 위한 도구

한담객설閑談客說: 언젠가는 가겠지

삶이 분주할수록 무엇인가 허전하고 불

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조금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위로 오르고 싶

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일게다. 우리는 개인

의 생각 속에 더불어(함께)라는 지극히 평

범한 단어 하나를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다

면 욕심을 희망으로 욕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

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며 서로 부대끼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

게 되는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깊고

높고 넓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이미 저만치 발걸음

이 앞서 가 있다. 바쁜 삶에서 여유란 찾아

볼 수도 없을뿐더러 시간 많은 이들이나 누

리는 사치품 같은 느낌일 때가 얼마나 많은

가. 그렇지만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

게 쉼 없이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나

는 지금 어디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가. 그 방향과 목적지는 진정 어디를 향하

고 어디인가. 그렇다면 그 방향을 따라 목

적지에 도달했다면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

고 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를 생각해볼 사이 없이 시간의

초침은 짹깍이며 과거의 시간을 만들고 세

월이란 나이테를 늘려간다. 나는 지금 어디

쯤에 서 있는 것일까. 과거의 시간과 미래

의 시간 사이의 정해지지 않은 시간 속에서

말이다. 그렇지만 거역할 수 없는 사실 속

진실 하나는 언젠가 나는 죽는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

요하다. 또한 그것을 인식할 때만이 나 자

신의 삶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며 그 의미의

깊이와 너비의 폭은 광활해질 것이다. 그래

서 바쁜 속에서 잠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다.

성경공부 시간이 시작되었다. 교재는 유

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를 가지고 시

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책장을 넘기며 서

문에서 만난 글귀가 마음에 닿았다. 인간으

로 살아가는 데는 도구가 필요하며 인간 고

유의 모든 행동에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그렇게 성경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

와 가만히 나의 소소한 일상을 돌아보니 이

미 그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의식하

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구 중에서도

언어로 만들어진 도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기도는 도구이지만 한 가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존재하고(Being)

존재가 되어 가기(Becoming) 위한 도구다

. 외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도구들(예

를 들어, 카펫을를 청소하기 위한 기계)과

무엇인가 얻게 하는 도구들(예를 들어 정보

를 얻기 위한 컴퓨터)을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되고 또한

인간이 되어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는 그

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보다도 기술의 시

대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영역에는 기술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은 인간의 외적 조건의 경계까지만 사

용되고 있고, 따라서 인간 내면의 더 넓은

영역은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

과적으로 적절한 도구(기술)가 없기 때문

에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 세계 깊이 탐험해

들어가지 못한다. 혹 탐험한다 해도 그리

멀리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은 바다와

광야 사이의 경계에만 머물러서 무엇을 하

고 무엇을 얻는 매우 한정된 능력만을 발휘

하고 살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만

족해하지 못한다. 또 다른 그 무엇을 찾고

자 달려가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

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만족해하

고 만족할까.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

하신 창조주를 인식하고 나 자신은 피조물

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를 깨닫게 되며 나의 존재함 자체로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그 어떤 무엇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

는 나와 존재해가고 있는 나로 이미 충분한

것이다. 그 존재로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나의 기도인 것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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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전후의 중년남성에서 전립선비대증으

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수술

법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해소한 새로운 치료법

의 효과가 입증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전립

선 비대증 수술 후 겪을 수 있는 ‘사정 장애’

부작용이 낮은 새로운 수술법의 효과가 확인됐

다.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한 이 치료법은 최근

국내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휴람 의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최세영

교수는 얼마 전 대한전립선학회에서 주최한 국

제 심포지엄 ‘2025 KPS Annual Prostate In-

ternational Meeting’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

료 시 ‘리줌(Rezum)’의 개선 효과에 대한 연

구 초록을 발표했다.최 교수는 연구에서 3가지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을 비교해서 효과와 안전

성을 평가‧분석했다.3가지 수술법은 △순간 가

열한 수증기를 이용해서 비대해진 전립선을 괴

사시키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인 ‘리줌

(Rezum)’ △현재 전통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TUR-P)’ △국

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전도성 수

술기법(TUMT, TUNA)’이다.그 결과 ‘리

줌(Rezum)’은 △전립선 증상 점수(Interna-

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삶의 질 △

최대 요속 △잔뇨량 등이 기존 절제술과 비슷

한 효과를 보였다. 또 급성 요폐 발생률도 다른

수술법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반면 ‘

리줌(Rezum)’ 치료 시 사정(射精) 기능 장애

발생률은 2~3%로, 비교한 수술기법 중 가장 낮

았다.‘리줌(Rezum)’이 전립선 비대증의 최

소 침습적 치료 중 기능 보존 측면에서 우수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리줌(Rezum)’은 고온

의 수증기를 전립선 조직에 전달, 커진 조직을

자연스럽게 축소해서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기존의 수술적 치료보다 수술 시간이 짧으며,

전신마취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한편,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비

뇨의학과는 최근 최소 침습적 전립선비대증 치

료를 위한 리줌 기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치료

를 시행하고 있다. 리줌은 고온의 수증기를 전

립선 조직에 전달해 비대해진 조직을 자연스럽

게 축소해 괴사시키는 치료법으로써 기존의 수

술적 치료보다 수술 시간이 짧으며 전신마취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세영 교수는 “리줌은 기존 전립선 절제술

과 달리 사정 기능을 보존하면서도 증상 개선

효과가 우수해, 활동적인 생활을 원하는 환자

들에게 적합한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며 “중앙대병원 비뇨의학과는 최신 의료 기술

도입은 물론, 리줌을 활용한 전립선비대증 치

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립선비대 절제술 ‘리줌’및 그 밖의 휴람에 대
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전립선비대 절제술
'리줌'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대

부분의 중년 남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 최근 후유증이 적고 치료 효과와 안전

성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전립선비대증 수

술법인 “리줌”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최 세영 교수의 도

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최세영 교수,
새로운 전립선비대증 수술법 “사정 장애 부작용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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